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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호 <추경> 캔버스에 유채 50×60cm 1953

광주시립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2개의 한국미술 
특별전을 연다. 한국근대미술의 모더니즘의 흐름과 남도 화단의 
발전을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두 개의 모더니즘>전과 1990년대 
이후 한국현대미술의 주요 경향을 다룬 <진(2). 통(�).>전이 
그것이다.

<두 개의 모더니즘>전은 오지호 이중섭 박수근 장욱진 김환기 
등 80여 명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20세기 초 서양의 미술사조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나타난 대표적 구상화와 추상화를 시기별로 
구성해 한 자리에 모았다. 한국미술사에서 모더니즘 수용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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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에 걸쳐 일어났으며, 이것이 각각 구상과 추상이라는 큰 
흐름을 형성한 계기가 되었다는 관점에서 기획됐다.

또한 이러한 한국미술사의 큰 맥락과 더불어 구상과 추상 두 
경향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남도지역 미술의 전개 양상을 
살핀다. 남도 구상화단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은 오지호와 임직순. 
이들은 선명하고 맑은 색채를 중심으로 남도의 풍속과 삶, 자연의 
생명력을 담은 풍경화와 인물화 양식을 확립했다. 이들의 제자인 
양인옥 김흥남 오승윤은 남도의 구상화풍을 계승, 발전시켜 
나갔다. 한편, 남도화단에는 일찍이 추상미술이 발전하기도 했다. 
1935년 <론도>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문을 연 
김환기의 고향도 전남 신안이다. 비슷한 시기 남도에서 활동한 
강용운과 양수아는 남도 지역 추상화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다른 지역보다 이른 1940년대 후반부터 추상을 
실험하기 시작했으며 1964년에는 ‘에포크’를 창립해 광주에서 
앵포르멜 운동을 이끌었다.

<진.통.>전은 ‘일상의 변용’, ‘테크놀로지의 활용’, ‘비판적 개념적 
경향’ 등의 소주제로 구성된다. 참여 작가는 백남준 이이남 
홍성담 김아타 홍경택 이재효 등 30여 명. 이 전시는 1990년대 
한국현대미술의 다원화 양상을 한국미술이 ‘전진’하기 위한 
현상으로, 사회 문화 일상 등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소통’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진. 통>전 참여 작가 홍경택 백남준 육근병 권오상 배병우 
이재효,김아타 조근호 이이남 손봉채 양문기 허진 박수만 강운 
홍성담 세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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